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9. 14.(금) /총 4 매(본문2,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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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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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담 당 자
·과장 김석기, 팀장 김경헌, 사무관 이기림, 주무관 이전욱

·☎ (044) 201-3528, 3536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6.(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신남방협력 후속, 한·아세안 10개국 인프라 협력 선언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중점 협력의제 20개 연내 추진키로

□ 우리정부 신남방정책 비전을 실천하고 인프라분야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의 

인프라 부처 장·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인프라 분야 3대 협력을 선언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의 인프라 상생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9월 17일(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김현미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인프라 부처 장·차관과 림 족 호이(Dato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

총장이 참석하며,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의 인프라 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 서밋 

2017’에서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신남방정

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상생번영의 일환으로 아세안 비전인

‘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4대 중점협력

분야(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통신)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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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억 불 규모의

‘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스마트시티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

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ㅇ 아울러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아세안의 인프라 협력 의지를 확인

하고, ①스마트시티, ②교통·수자원 등 스마트 인프라, ③국토·토지·

주택·도시 및 국토정보 등 인프라 분야 3대 협력을 선언한다. 또

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개의 중점협력 의제(국가별 2건)도 선정

할 예정이다.

* ① 도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시티 협력

② 국가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수자원 등 스마트 인프라 개발 협력

③ 인프라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토지, 주택·도시, 국토정보 정책 협력

ㅇ 한편 장관회의 전에는 김현미 장관이 참석 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연속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8월 28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출범

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ㅇ “오늘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다

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기림 사무관(☎ 044-201-35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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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 개요

□ 행사 개요

ㅇ (時/所) 9.17.(월), 16:00～19:30 /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ㅇ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아세안 사무총장 및 10개국 인프라부처 장·차관

< 인프라장관회의 참석 장·차관(알파벳 순서) >

· 수하이미 하지 가파르(DSS Haji Suhaimi Haji Gafar) 브루나이 개발부 장관
· 순 찬쏠(Sun Chanthol)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 바수키 하디물로뇨(Mochamad Basoe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

· 다토 라자 카마룰 바레인 샤(Dato Raja Kamarul Bahrin Shah)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부장관

· 빌라이캄 포살라트(Vilaykham Phosalath)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차관
· 우 딴 신 마웅(U Thant Sin Maung) 미얀마 교통통신부 장관
· 라울 헤르난데스(Raul Hernandez) 필리핀 주한대사(대참)
· 자키 모하마드(Zaqy Bin Mohamad)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국무장관
· 티라퐁 로드프라서트(Teerapong Rodprasert) 태국 교통부 차관
· 부이 팜 카잉(Bui Pham Khanh) 베트남 건설부 차관

· 림 족 호이(Dato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ㅇ (내용) 우리측 신남방정책(인적교류, 번영공동체) 및 아세안측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분야 협력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

▶ (주제발표) 한-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협력
▶ (공동선언문) 한-아세안의 인프라 협력 의지와 방향 선언
* ① 스마트시티 협력, ② 연계성 강화 및 교통·수자원 등 스마트인프라 협력,
③ 국토의 공적·효율적 활용, ④ 20개 중점협력의제 선정(국가별 2개)

□ 주요 일정

날짜 시  간 내  용 비  고

9.17

(월)

15:30~16:00(30’) ▶ 리셉션 비공개

16:00~16:25(25’)

▶ 개회식 / 주제발표

  * (개회사) 국토교통부장관

  * (축사) ① 참석 장관 1명 ② 아세안 사무총장

  * (주제발표) 건설기술연구원

공개

16:25~17:55(90’)

▶ 장관 세션

 - 토의
 - 공동선언문 채택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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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 공동 선언문(비공식 번역본/잠정)

우리 대한민국, 아세안 각국의 장관과 수석대표 및 아세안 사무총장은 

2018년 9월 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첫 번째 한-아세안 인프라장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동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PAC) 2025의 이행, 특히 지속가능한 인프

라 분야에서의 이행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우리는 아세안 국가들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교통,
청정에너지, 환경, ICT 분야의 기술 발전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서 협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아세안 커뮤니티 구축과 인프라 연계성 강화에 교통·수자원 등의

스마트인프라 기술이 유용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인프라의 체계적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각국이 공간 계획 및 토지 이용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토정보 기반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기로 한다.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첫 걸음으로서,
우리는 20개의 중점협력의제(Key Cooperation Agenda)를 선정하였으며,
현존하는 플랫폼을 포함하여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한 정부 

계층 및 분야에서의 정기적 교류를 통하여 인프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

당 선언은 2018년 9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채택하였으며, 영문 단일본을 

정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